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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

레스와 정서조절 전략 및 우울의 관련성을 비교문화적 관점

에서 살펴보았다. 즉 한국과 중국에서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

레스가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고 비교해 보았다. 그 결

과,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할

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관련성의 구체적 경로에서

는 다소 다른 점이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

가 심할수록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우울 증상의 심화로 이어졌다. 중국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

스가 심할수록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표현 억제 전략을 보다 빈번히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

두 우울 증상의 심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전

략 중 표현 억제의 영향이 한국과 중국에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

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 문화

적 고유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맥락에서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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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가 매개하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서울과 중국 북경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57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정서조절 

전략 및 우울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 -검증,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PROCESS macro(Model 4)를 통해 병행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은 국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조절 전략 중 인지적 재평가는 국가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표현 

억제는 한국 청소년들이 중국 청소년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지적 재평가를 

사용하지 않을수록, 표현 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의 매개효과는 양국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표현 억제의 매개효과는 중국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국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를 통해 간접적

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서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우울 예방과 완화를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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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매일 수많은 정서적 자극에 반응하며 생활한다. 우울 또한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누구나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며 우울감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완화되기도 하지만, 때로 장기간 침체되어 심각한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여러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는 시기로, 새로운 과업들을 다수 

부여받게 된다. 이는 장차 성인으로 자립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성장 과정 중 일부이나, 한편

으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롭게 할 우려도 있다(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실제로 우울은 청소년기에 진입하며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venevoli, Swendsen, 

He, Burstein & Merikangas, 2015). 청소년기 우울은 불안 등 다른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고(김준범, 한광현, 2020; Cohen, Andrews, Davis & Rudolph, 2018), 쉽게 

재발하여 이후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unn & Goodyer, 

2006). 특히 청소년의 우울은 직접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수면 문제, 식욕 및 체중 변화와 

같이 여러 형태로 위장되어 나타나 오랜 기간 방치될 수 있다(이선주, 하은혜, 2010; Rice 

et al., 2019). 즉 청소년기 우울은 사춘기의 일시적인 감정 기복으로 여겨져 간과되기 쉬우므

로,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크다(Thapar, Collishaw, Pine & Thapar, 2012).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예방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울이란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하된 기분 상태를 뜻한다(Salmans, 

1995). 이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슬픔, 공허감 등을 나타내거나 신체 활동

이 둔화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Beck, Ruch, Shaw & Emery, 1979). 우울은 하나

의 연속선상에서 지속 기간, 증상의 강도 및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한다(권석만, 2013; 이순묵 등, 2017; Kleinman & Good, 1985). 본 연구에서는 저조

한 기분 상태가 병리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으로서의 우울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문화권에 따라 저마다의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우울을 표현하기 때문에(이순묵 등, 

2017; Kleinman, 1982) 문화적 관점에서 우울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유성

경, 1998; Birtel & Mitchell, 2023; Toussaint, Lee, Hyun, Shields & Slavich, 2023)은 

주로 동양과 서양을 대조하며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를 탐색함으로써 우울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나라별 지리적 위치나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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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ng, Cao & Li, 2024) 각국의 문화적 고유성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근접 국가로, 유교 문화에 기반하여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구성원 

간 조화를 중시하고,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감추도록 하는 관습이 있어(유성경, 1998) 우울을 

표현하는 데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동질 문화권 내에서도 국가 간 문화의 편차가 다양하

고(한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소혜, 장웨이, 2009), 나라마다 어떤 유교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지도 상이하다(Zhang, Lin, Nonaka & Beom, 2005).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경제 

체제 및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ishimura, 2011). 더불어 두 나라 모두 자국 고유의 교육 제도나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김정숙, 김기헌, 황세영, 2015) 또한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 우울은 일면 개인의 내적 문제이나 사회의 문화적 영향도 받을 수 있으므

로,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우울을 탐색해보고, 문화적 맥락 내에서 각국의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한 연구에 따르면(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Tang, Tang, Ren & Wong, 2020), 자아존중감,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및 

학업 관련 요인이 청소년의 우울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학업 

스트레스는 한중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이정인, 2022; 

Fu, Ren & Liang, 2022). 학업 스트레스란 학습 과정에서 학업이 너무 어렵거나 의욕이 

저하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등 부적응적 심리상태를 뜻한다(오미향, 천성문, 

1994).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학습에 대한 회피로 이어져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가 저하될 

수 있다(장윤옥, 정서린, 2017; Keogh, Bond & Flaxman, 2007).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학교생활 전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진아, 2015; 윤신예, 채규만, 2016). 나아가 청소년이 학업에 대한 좌절감과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우울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강선경, 권진, 

2021; Moilanen, Shaw & Maxwell, 2010). 실제로 한국과 중국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들(배

진성, 최지현, 2020; Zhang, Li, Gong & Ungar, 2013)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업을 향한 관심은 나라를 불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서양보다 동양에서 더 현저하다(Lee & Lee, 2018). 동양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학습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연구 결과(Lee & Larson, 2000; Sun, Dunne & Hou, 2012) 

역시 보고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경쟁

을 강조하고 학업 성적을 중시한다. 더불어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 학업 성취는 자녀로서 지켜

야 할 도리이자 의무로 간주되며, 가족의 자부심으로까지 연결된다(Tan & Yat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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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의 성적이 우수할수록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 분위기가 다소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이상직, 전영우, 정우연, 한신갑, 2016). 무엇보다 양국 모두 시험 성적에 따라 향후 

진로가 좌우된다는 점에서(Greenberger, Chen, Tally & Dong, 2000; Smits & Park, 

2009) 청소년들의 심리적 중압감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스트레스나 우울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들(최정원 등, 2021; Tang, Tang, Ren & Wong, 

2019)을 미루어보았을 때, 고등학생을 보다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시 경쟁을 당면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교육을 중시하는 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아래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을 중점으로 우울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동일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모두 같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Fergus & Zimmerman, 2005; 

윤연정, 이미숙, 2018). 청소년이 학업 스트레스를 지각한다는 것 자체는 곧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음을 뜻하며, 일종의 동기로 작용하여 학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김아영 등, 2012). 

이는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스트레스원을 어떻게 해석하고 효율적으

로 대응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서조절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실제보다 크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정서조절 전략은 학업스트레스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발된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문영주, 좌현숙, 

2008).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이 정서조절을 잘할 경우, 우울을 비교적 적게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경숙, 2008).

정서조절 전략을 다양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불쾌한 정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의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반응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김경희, 2004). Gross와 John(2003)은 

정서조절의 과정을 세분화하여 설명하며, 정서조절 전략으로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재평가란 정서를 유발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정서에 대한 영향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뜻한다. 표현 억제는 정서의 표현을 감추고 억압함으로

써 정서를 조절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서조절 전략들을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적응 

또는 부적응으로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Joormann & D'Avanzato, 2010). 특정

한 정서조절 전략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Navas-Casado, García-Sanc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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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guero, 2023), 다만 기능적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난다(Kwon, Yoon, Joormann 

& Kwon, 2013). 우울에 관한 선행 연구들(Haga, Kraft & Corby, 2009; Moore, 

Zoellner & Mollenholt, 2008)에서 인지적 재평가는 긍정적 결과들과 다수 관련되는 것에 

비해, 표현 억제는 부정적 측면들이 보다 부각되어 왔다. 인지적 재평가는 정서적 각성 상황을 

통제하려는 대신 그에 대한 평가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부정 정서를 해소한다(Gross & 

John, 2003). 또한 인지적 재평가의 사용 빈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심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veraert et al., 2017). 반면 표현 억제는 일시적으로 불쾌한 정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억압된 정서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류미나, 김창대, 신은혜, 

2020). 더불어 표현 억제는 정서 반응을 억압하는 데 몰두하여 인지적 자원의 소모가 많고, 

실제 정서 경험과의 괴리로 인해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hn & Gross, 

2004).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청소년의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 전략은 우울 수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정서조절 전략과 우울 간의 관계는 각국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Bartucz, David & Matu, 2022; Mahali, Beshai, Feeney & Mishra, 2020). 문화

권별로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정서적 반응이 각기 다르며(Butler, Lee & Gross, 2007), 이때 

정서조절은 문화적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Saarni, 

1984). 문화는 저마다의 규범, 신념 및 가치관을 공유하여 구성원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정서

평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Scherer, 1997). 특히 정서조절 전략별 사용 빈도에 있어

서도 문화적 차이가 나타난다(Butler et al., 2007). 예를 들어,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는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표현 억제 전략을 더 자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Matsumoto, 

2006). 집단주의가 우세한 한국과 중국 역시 상호의존성의 가치를 중시하고, 개인의 정서표현

을 제한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한민, 류승아, 2018), 가급적 정서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조한익, 이미화, 2012). 이러한 문화적 공통점은 한중 청소년의 정서조절 전략 선택에 관여하

고, 나아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은 서로 유교적 가치관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언어, 지리적 

풍토 및 사회경제 체제 등에서 명확히 구별되는 지점도 많다. 선행 연구들(한민, 류승아, 2018; 

Lee & Matsumoto, 2011)에서도 같은 문화권 내에서 국가에 따른 정서표현의 차이가 보고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가 매개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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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본 연구는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의 병행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

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후, 학업 스트레스와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 탐색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중 청소년의 우울을 경감시키기 위해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은 관계가 있는가?

3)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는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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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서울과 중국 북경의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청소년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 청소년 293명과 중국 청소년 286명이었다. 평균연령은 한국 

표본 16.50세(SD =.51), 중국 표본 15.86세(SD =.74)였다. 한국 표본은 남학생 138명

(47.1%)과 여학생 154명(52.6%)이었고, 중국 표본은 남학생 140명(49.0%)과 여학생 143명

(50.0%)이었다. 성별 표기는 한국 표본 중 1명, 중국 표본 중 3명이 미기재되었다. 학년 분포

를 살펴보면 한국 표본에서 고등학교 1학년(49.3%)과 2학년(50.7%)으로 구성되었고, 중국 

표본에서 고등학교 1학년(49.7%)과 2학년(50.3%)으로 구성되었다. 출생순위는 한국 표본은 

둘째(40.6%)가 가장 많았고, 중국 표본은 외동(59.4%)이 가장 많았다. 자기 보고식으로 평가

된 학업 성적은 한국 표본과 중국 표본 모두 중위권(한: 52.2%, 중: 60.5%)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한국 표본에서는 대학교 졸업(부: 55.6%, 모: 56.7%)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국 표본에서는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27.6%)이, 어머니는 전문대학 졸업

(23.4%)이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학업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미향과 천성문(1994)의 학업 

스트레스 원인 검사지와 Ang과 Huan(2006)의 AESI를 김부미(2014)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

하였다. 중국 청소년용 설문지는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자 3인이 번역하고, 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안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7문항이며, 다음의 일곱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적 스트레스 요인(5문항)은 성적으로 인해 부모, 교사 및 자신

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한다. 시험 스트레스 요인(7문항)은 시험 범위나 기간, 

문제의 난이도 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한다. 수업 스트레스 요인(6문항)은 

수업 시간 중에 정해진 과목을 학습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한다. 공부 스트레스 

요인(6문항)은 과제 제출 등 학업을 수행하며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한다. 진로 스트레스 

요인(5문항)은 진로 탐색 및 선택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한다. 부모나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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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4문항)은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

여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한다. 학생 자신의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4문항)은 자신의 

학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 ‘학교성적이 나쁠 때 부모님을 실망시켰다고 느낀

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김부미

(2014)는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고, Cronbach’s α는 .9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 척도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한국 표본 .89, 중국 표본 .91로 나타났다.

2) 정서조절 전략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조절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Gross와 ]ohn(2003)이 개발한 

ERQ를 손재민(2005)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중국 청소년용 설문지는 한국

어-중국어 이중언어자 3인이 번역하고, 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안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다음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재평가 

요인(6문항)은 선행 사건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생각하는 것을 

바꾼다’ 등이 있다. 표현 억제 요인(4문항)은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감추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

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재민(2005)은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고, Cronbach’s α는 인지적 재평가 .85, 

표현 억제 .73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한국 표본의 경우, 인지적 재평가 

.83, 표현 억제 .74였고, 중국 표본의 경우 인지적 재평가 .85, 표현 억제 .74였다.

3) 우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을 평가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를 전겸구 등(2001)

이 번역하고 수정한 한국판 CES-D와 章婕 등(2010)이 번안 및 타당화한 중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다음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 감정 

요인(7문항)은 외롭고 슬픈 감정을 평가한다. 긍정적 감정 요인(4문항)은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을 평가한다. 신체 및 행동 둔화 요인(7문항)은 무기력하거나 힘든 감정을 평가한다.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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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요인(2문항)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경험한 정도를 평가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등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드물게(0점)’에서 ‘거의 대부분(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총점 산출시 긍정적 감정 요인의 응답치를 역코딩하여 합산하였다. 

따라서 우울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을 자주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전겸구 등(2001)은 한국 

표본으로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Cronbach’s α가 .91이라고 보고하였다. 章婕 등

(2010)은 중국 표본으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고, Cronbach‘s α가 .90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한국 표본과 중국 표본 모두 .9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조사에 앞서 자료수집 과정 및 설문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서울 및 중국 

북경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 각각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에 대한 문항 이해도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조사는 한국 서울의 6개 고등학교와 중국 북경의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에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고, 실시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한국에서는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배송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며, 중국에서는 교사에게 질문지 파일을 송부하여 

직접 인쇄하도록 하거나 배송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해 

안내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협조해 준 교사와 참여 학생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질문지는 작성 완료 

후 방문 또는 배송을 통해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579부(96.5%)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

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등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

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의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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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의 

병행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2022)의 PROCESS macro version 4.1(Model 4)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성별을 통제한 후 병행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매개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의 

일반적 경향

 

국가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국가별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국(n =293) 중국(n =286)
t

M (SD) M (SD)

학업 스트레스      2.47(0.39)      2.44(0.41)      .84

정서조절 전략
인지적 재평가      4.48(1.11)      4.63(1.22)    -1.63

표현 억제      4.11(1.21)      3.85(1.35)     2.50*

우울      0.94(0.56)      0.86(0.61)     1.74

표 1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의 평균과 표준편차 (N =579) 

*p＜.05.

먼저, 학업 스트레스는 한국 청소년 집단(M =2.47, SD =.39)이 중국 청소년 집단(M =2.44, 

SD =.41)보다 약간 더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서

조절 전략 중 인지적 재평가는 한국 청소년 집단(M =4.48, SD =1.11)이 중국 청소년 집단(M

=4.63, SD =1.22)보다 좀 더 적게 사용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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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표현 억제는 한국 청소년 집단(M =4.11, SD =1.21)이 중국 청소년 집단(M =3.85, 

SD =1.35)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2.50, p＜.05). 이에 실질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Cohen의 d 값을 산출한 결과, .20으

로 나타나 작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 한국 청소년들이 중국 청소년

들보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표현을 억압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끝으

로, 우울은 한국 청소년 집단(M =0.94, SD =.56)이 중국 청소년 집단(M =0.86, SD =.61)보

다 좀 더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2.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 

간의 관계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우울

학업 스트레스     -.30***     .14*     .66***

인지적 재평가    -.19***     .14*    -.43***

표현 억제     .10      .08     .19**

우울     .57***     -.35***     .12*

주. 표 대각선 위쪽은 중국 청소년 표본(n =286), 아래쪽은 한국 청소년 표본(n =293)임.

*p＜.05. **p＜.01. ***p＜.001.

표 2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의 상관관계 (N =579)

먼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는 한국 청소년 집단(r =.57, p＜.001)과 중국 청소년 

집단(r =.66, p＜.0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인지적 재평가 간의 관계는 한국 청소년 집단(r =-.19, p＜.001)

과 중국 청소년 집단(r =-.30, p＜.001)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한국 및 중국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는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와 표현 억제와의 

관계는 중국 청소년 집단(r =.14, p＜.05)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중국 청소

년들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높으면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한국 청소년 집단과 중국 청소년 집단 모두 인지적 재평가와 우울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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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한: r =-.35, p＜.001, 중: r =-.43, p＜.001), 표현 억제와 우울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한: r =.12, p＜.05, 중: r =.19, p＜.01). 즉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이 정서를 조절하

기 위해 인지적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전략을 사용할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하며,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억압하는 전략을 사용할수록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의 매개효과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략

인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의 병행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22)의 PROCESS 

macro(Model 4)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한국(n =293) 중국(n =286)

B SE t B SE t

학업 스트레스 → 인지적 재평가 -.54   .16 -3.32** -.86   .17 -4.97***

학업 스트레스 → 표현 억제  .31   .18  1.70  .51   .20  2.56*

학업 스트레스 → 우울  .73   .07 10.86***  .81   .07 12.20***

인지적 재평가 → 우울 -.13   .02 -5.33*** -.14   .02 -6.39***

표현 억제 → 우울  .04   .02  1.94  .07   .02  3.88***

*p＜.05. **p＜.01. ***p＜.001.

표 3

한중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한국(n =293) 중국(n =286)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총효과 .81 .07 11.81*** .673 .943 .97 .07 14.37*** .837 1.103

직접효과 .73 .07 10.86*** .595 .859 .81 .07 12.20*** .681  .943

한국(n =293) 중국(n =286)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간접효과 .08  .03  .034  .135 .16  .03  .103  .225

학업 스트레스 →
인지적 재평가 → 우울

.07  .02  .028  .116 .12  .03  .065  .188

학업 스트레스 →
표현 억제 → 우울 .01  .01 -.005  .036 .04  .02  .006  .083

간접효과 간 차이검증
(인지적 재평가 – 표현 억제)

.06  .02  .011  .106 .08  .04 -.001  .168

***p＜.001.

표 4

한중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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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가 우울을 설명하는 회귀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46.16, p＜.001), 설명력은 39.15%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

레스가 인지적 재평가(B =-.54, p＜.01)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현 

억제(B =.31, ns)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B =.73, p＜.001) 

및 인지적 재평가(B =-.13, p＜.001)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표현 억제(B =.04, 

ns)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총 간접효과 B 는 .08이었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이 .034, 상한값이 .135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각각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지적 재평가의 

B 값은 .07(95% CI [.028, .116]), 표현 억제의 B값은 .01(95% CI [-.005, .036])로 인지적 

재평가의 매개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가 우울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77.92, p＜.001), 설명력은 52.86%로 나타났다. 학

업 스트레스는 인지적 재평가(B =-.86, p＜.001)와 표현 억제(B =.51, p＜.05)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B =.81, p＜.001), 인지적 재평가(B =-.14, p＜.001) 및 

표현 억제(B =.07, p＜.001)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총 간접효과 B는 .16이었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이 .103, 상한값이 

.225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인지적 재평가의 B값은 .12(95% 

CI [.065, .188]), 표현 억제의 B값은 .04(95% CI [.006, .083])로 각각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끝으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의 간접효과 간 크기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지적 재평가의 매개효과가 표현 억제의 매개

효과보다 컸으나, 두 간접효과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95% CI [-.001, 

.168]).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한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의 관계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의 병행매개모형

주. 통제변수: 성별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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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이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의 병행매개효과가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는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Son, Ro, 

Hyun, Lee & Song,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업 스트레스는 학생 스스로 학업적 

요구와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때 증가한다(Wilks, 2008). 선행 

연구들(김보람, 김매이, 2020; Cheng & Lin, 2023)에 따르면, 두 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습량으로 인해 충분히 휴식할 시간마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교육열이 높은 사회로, 학력을 중시하고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한 경쟁 또한 치열하다. 이에 

두 나라 청소년들 모두 입학시험에 대해 어느 정도 중압감을 느끼므로 학업 스트레스를 보고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에 있어 인지적 재평가는 국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현 억제는 양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청소년이 중국 청소

년보다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 외부로의 표현을 억제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전략을 다룬 문화비교 연구(Gross & John, 2003)에서 인지

적 재평가와 달리 표현 억제는 민족 간 차이가 있었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또한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Matsumoto, Yoo & Nakagawa, 2008)에서 한국인 집단이 중국인 

집단에 비해 표현 억제 전략의 사용이 높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에서 

한국과 달리 범국가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정부의 주도하에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외동의 

비율이 높다. 이에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집중되어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Linyinglan, 오인수, 2017). 따라서 중국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청소년

들보다 정서 표현을 억압하는 전략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서

조절 전략에서의 국가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소수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

화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국가별 정서조절 

전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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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소년의 우울은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국가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일관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에서 우울의 국가 간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Zhao, Kong, Aung, Yuasa & Nam, 2020)와 중국인 집단이 한국인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는 연구(Houri, Nam, Choe, Min & Matsumoto, 2012; Kim, Li & Kim, 1999) 

등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인들은 심리적 문제

의 인식이나 표현, 반응에 대해 서로 유사한 패턴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Marsella, 

Sartorius, Jablensky & Fenton, 1985), 한국과 중국 청소년 집단 간 우울에는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중국 청소년 모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밀접한 

관련이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과중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긴장감이 크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들(윤신예, 채규만, 2016; Liu & Lu, 2012; Xu et al., 2019)과 같은 

맥락에 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집단주의 문화 아래 구성원 간의 결속이나 조화가 중시됨에 

따라 사회적 평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Tafarodi & Smith, 2001),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적 평가 기준에 잘 부합하지 못할 때 우울에 보다 취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의 경우 국가에 따라 일부 상이한 관련성

이 나타났다. 인지적 재평가는 양국에서 모두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표현 

억제 또한 두 나라에서 동일하게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적 재평가

와 학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양국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에 비해, 표현 억제와 

학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중국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나라 간 정서 억압에 대한 문화적 규범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한국은 중국보다 

개인의 정서적 표현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정서를 억압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권장되고, 구성원이 이러한 억압을 마땅히 따라

야 할 관습으로 인식할 경우 자신의 정서를 크게 억제한다고 여기지 않는다(Kwon & Kim, 

2019). 반면에 감정 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정서 억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

여 실제보다 과장되게 지각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수준의 정서 억압이 가해질지라도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지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이 중국 청소년보다 

표현 억제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표현 억제와 학업 스트레스

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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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의 병행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

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표현 억제의 매개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나, 인지적 재평가의 경우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지적 재평가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침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때

로, 아동기나 성인기에 비해 더 높은 강도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rson 

& Asmussen, 1991). 이와 같은 시기에 학습 활동이 부진할 경우 주위 반응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누적되며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Verboom, Sijtsema, Verhulst, Penninx & Ormel, 2014).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가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이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지적으로 재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적절히 

조절하면 우울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반응양식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보고한 연구(김빛나, 박주희, 2013)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또한 우울 수준이 높은 개인이 정서 조절 시 인지적 재평가를 적게 사용하면 슬픔 등의 부정 

정서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Quigley & Dobson, 2014)와도 맥을 같이 

한다. 반면에 표현 억제는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표현의 문화적 영향과 관련지어 설명해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감정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규범이 

중시된다(이하나, 안순태, 2020).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남아있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문제는 스스로 감내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당연시된다. 이러한 문화 아래 성장한 한국 청소년들은 정서를 감추고 억압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표현 억제 전략을 자주 사용할지라도 평소 자신이 감정을 

크게 억제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부재하므로,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표현 

억제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 

모두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 모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중국의 청소년들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는 과도한 학업적 

긴장과 부담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Zhu, Haegele, Liu & 

Yu, 2021)와 일치한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Xu et al., 2019). 학업 성취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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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보상과 긴밀히 연관되는 중국에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적이 중요시된다(Zhao, Selman & Haste, 2015). 또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자녀가 한 명뿐인 가정이 대다수이며, 이로 인해 외동 자녀는 가족을 대표하여 반드시 성공해

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Dello-Iacovo, 2009; Tsui & Rich, 2002). 청소년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주변의 비판을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Triandis, McCusker & Hui, 1990). 이를 고려할 때, 중국 청소년의 학업적 중압감이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의 병행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와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가 중국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준다.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자극에 대해 중국 청소년이 어떤 정서조절 전략

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의해 우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업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이 인지적 재평가 전략을 활용하여 정서를 조절하면 우울이 경감되지만, 표현 

억제 전략을 사용하면 우울이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청소년의 우울이 인지적 재평가와 부적 

관계가 나타나고, 표현 억제와는 정적 관계가 나타난 선행 연구(Chen, Zhang, Liu, Pan 

& Sang, 2019)와 유사하다. 또한 대처 방식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우울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고한 연구(Xu et al., 2019)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특히 정서 조절에 

있어 표현 억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인지적 재평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우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ldao, Nolen-Hoeksema & Schweizer, 2010).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 표현 억제 전략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표현 억제 전략을 자주 사용할 

경우, 개인은 실제 내적 경험과 외적 표현 사이에서 불일치감을 경험하게 된다(Rogers, 

1951). 이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정직하지 못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Sheldon, 

Ryan, Rawsthorne & Ilardi, 1997),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여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적합한 정서조절 전략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문화적 관점에서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재평가, 표현 억제 및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보

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의 병행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것도 의미있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는 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우울 예방 및 완화를 위한 개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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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서울과 중국의 북경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양국 

모두 도심에 위치한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한계

가 있다. 지리적 여건에 따라 생활양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표집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중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와 우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정서조절 전략 중 인지적 재평가와 표현 억제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각 정서조절 전략들의 개별적 영향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동시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최성환, 최해연, 2017). 또한 단일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 빈도에

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성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조유원, 장혜인, 

201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황적 맥락에 따른 정서조절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에 있어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가 갖는 중요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인지적 재평가 및 표현 억제가 매개하는 경로를 살펴볼 때,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우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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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and China: The mediating effects of expressive 
suppression and cognitive reappraisal

Lim, JungHa* ･ Kwak, Taehe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and China. A total of 579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cluding 293 

students from Seoul, South Korea and 286 students from Beijing, China. Academic 

stres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were assess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correlations, and a parallel mediation model with PROCES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levels of academic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between South Korean and 

Chinese students. However, Korean students used expressive suppression significantly 

more than Chinese students for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ith no difference 

in cognitive reappraisal. Second, depressive symptom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stress and suppression,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appraisal 

in both groups of students.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reappraisal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was significant in both 

samples of students, but that of suppression was significant only in the Chinese 

student sample. Thus, parallel mediating effects of reappraisal and suppression 

were supported in China, while only reappraisal were supported in the case of 

Korea.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search for effective 

strategies for managing academic stress in South Korea and China, considering 

common and differenti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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